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45

감사 헌금 CD $35

십일조 헌금 CD $110

장년 출석 9명

어린이 출석 11명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생일: Joseph Ferguson (1/2)   
   
2.  2019년  제직회 ­ 오늘 주일예배 후 본당

4.  신년 가정예배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새해의 시작을 가정예배로 여세요.

5.  성경일독마라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6. 연방정부종교기관등록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7. 2019년 새해 표어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세아6:3)입니다 .

8. 1월 어린이교회는 전아름 사모님이 합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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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어린이교회)  마태복음 13:44-46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
느니라

호세아 6:1-3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
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는 기도 김승용목사

찬양 다함께

성경봉독 마 13:44-46 김승용목사

어린이설교 감추인 보화 김승용목사

대표기도 김승용목사

성경봉독 호세아 6:1-3 다함께

설 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다함께

축 도 김승용목사

주일 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참 특별한 모습으로 때로는 
기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했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세아 선
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의 삶을 통해 말씀하셨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2남 1녀를 얻습
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장남은 이스르엘, 차녀는 로루하마(긍휼이 여기지 않
음), 막내는 로암미(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왠지 아침막장드라마의 냄
새가 나지 않나요? 설상가상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딴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갑
니다. 보통 이 정도면 결혼생활을 더 유지하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신을 버리고 바람이 난 이 음란한 여인을 은 열다섯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거금
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호세아만 사랑하고 살 것을 당부
하시며 로루하마의 이름은 루하마(긍휼히 여김을 받음), 로암미는 암미(내 백성이다)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
는 것입니다. 아마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을 조금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호세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을 호소하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셨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싸매어주시고 품어 주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진의를, 그 하나님의 은
혜를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을 알아달라고 호세아 6:3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
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을 통해 서로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며 서로 알아가게 되는 앎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고멜처럼 음란하고 하나님의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끝가지 사랑하고 품고 대
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으로 우리는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나 주님 곁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
면 긴 밤을 끝내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빛처럼 가을 추수를 위해 이 땅을 젖시는 늦
은 비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힘
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분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파도가 치지만 닻을 잘 내린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소망의 닻을 
주님께 잘 내린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새로운 2019년이 밝았습니다. 올 해 다트머스한인교회의 표어는 “힘써 여호와를 알
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그 분을 알아가는 인생의 
항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Jesus is my best friend 

My best friend 

My best friend

Jesus is my Best Friend 

He's always there for m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난난난난 나는 나 넌넌넌넌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난난난난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난난난난 나는 나 넌넌넌넌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난난난난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